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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계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서비스 전문화와 더불어 소비

자들이 질적 서비스를 요구함에 따라 간호계에서도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있다(Im, 2005).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자의 간호활

동,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이다(Weis & Schank, 2000). 

최근 간호분야에서 문제 중 하나가 신입간호사가 임상에서 전문직 

사회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볼 때 간호교육을 통한 긍정적이고 바람직

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진

다. 특히 Cho와 Paik (2004)은 간호학생의 경우 간호에 대한 가치관

과 전문직관이 확고히 다져지기 전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지 못하면 간호업무가 하찮고 사소한 것이

라는 자의식을 느끼며 갈등을 겪는다(Kang, Cho, Choi, & Kim, 

2002). 따라서 앞으로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에 대한 올바

른 전문직관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간호학

과에 입학한 간호학생들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간호학의 정체

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확장된다(Schank & Weis, 2001).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선행연구(Cho & 

Paik, 2004; Ha & Choi, 2011; Ham, Kim, Cho, & Lim, 2011; Ko & Kim, 

2011; Kwon & Yeun, 2007)를 살펴보면, 전문직 자아개념, 전문직 사

회화, 자아존중감,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 이미지, 간호가치관, 자

기효능감, 임상수행능력, 전공만족, 사회성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관계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요인들이 간호학생의 간

호전문직관 확립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하였다. 이 중 간호학생들

의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과 자기효능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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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었으며(Kim, 2011), 또한 간호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따라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Whang, 2006), 전공만족

도와 간호전문직관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Ko et al., 

201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 사회성, 자아존중감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n & Yeun, 2007).

 Schank와 Weis (2001)는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

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

다. 즉,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의 기본교육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간호이론과 실습을 통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

어야 간호사로서의 간호전문직관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간호학생

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

족도의 관계와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신입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의 변화 정도를 확인한다. 

2)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3)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

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가정,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

해라고 할 수 있다(Weis & Shank, 2000). 본 연구에서는 Yeun, Kwon

과 Ahn (2005)이 개발하고 Jung (2007)이 사용한 것을 Kim (2008)이 

요인분석을 하여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수정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

를 의미한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수용성, 또는 자신과 타인

의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요소이다(Rogen-

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genberg (1965)의 도구를 Jeon (197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어떤 행

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나 인적자원, 일련의 활동을 하게 하는 

즉, 개인이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포괄적인 판단이다(Bandura, 1986). 본 연

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Hong (1995)이 번역한 도

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

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이다(Ha,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

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의 신입생이 한학기 동안 기본간호학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후 간호전문직관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

문직관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2년 한 A시 소재 1개 대학 간호학과 신입생 1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들에게는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 중 연구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보장

하도록 하였다. 1차 조사는 기본간호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 9월 초

에 실시하고, 2차 조사는 한 학기를 마친 시점인 12월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Effect size f2 .15, 검정력(1-β) .95로 하였을 때 적정표

본수가 107명이었다. 총 200부를 편의추출하였으나 휴복학으로 인

해 1차와 2차 조사를 모두 정확하게 기입한 164부를 최종 분석 자

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도구는 Yeun 등(2005)이 개발한 29문항을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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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이 사용한 것을 Kim (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축

소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은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

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

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이 잘 정립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Kim (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 였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도구는 Rog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self-

esteem) 도구를 Jeon (1974)이 번역한 10문항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Rog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곧 자기존

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로써 척도의 구성은 긍

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문항

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Kim (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5였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도구를 Hong (1995)

이 번역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의 

총 2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11)의 연구에서 Cron-

bach’s alpha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도구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프

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수정·보완하여 Lee 

(2004)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만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18문항은 전공학문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

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Lee (2004)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92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일

반적인 특성,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에 

대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연구대상자의 간호

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화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 t-test로 분석하였다.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

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는 무교가 43.3%였고, 기독교

가 42.7%,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6.1%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

택동기는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가 51.2%였고, 다음으로 졸업 후 취

업률이 높아서가 26.2%,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가 18.3%, 고교

성적을 고려해서가 4.3%로 나타났다. 간호학 만족도는 만족이 

62.8%, 보통이 34.8%, 불만족이 2.4%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의 변화 

기본간호학 강의 전인 1차 조사와 강의를 마친 후인 2차 조사에

서 간호전문직관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다. 간호전문직관은 1차가 3.73점, 2차가 3.93점으로 1차보다 2

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01). 하위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

념은 1차가 4.30점, 2차가 4.47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고(p < .01) 사회적 인식은 1차가 3.43점, 2차가 3.74점으로 1차

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p < .001) 간호전문성은 1차가 

4.15점, 2차가 4.37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p < .01). 또한 간호계 역할도 1차가 4.27점, 2차가 4.45점으로 1차보다 

2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자아존중감은 1차에 5점 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 164)

Characteristic n %

Religion Christian 70 42.7
  Catholic 10 6.1
  Buddhist 10 6.1
  None 71 43.3
  Other 3 1.8
Motivation for nursing Score of high school 7 4.3

Fitness 84 51.2
  High employment 43 26.2
  Recommendation 30 18.3
Nurs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103 62.8
  Generally 57 34.8

Dissatisfaction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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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3.05점이었고, 2차에는 3.13점이었으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

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효능감

은 1차에서 5점 만점에 3.23점이었고, 하위영역별에서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3.49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11점이었다. 2차에서는 자

기효능감 3.21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3.50

점,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3.09점이었으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만족도 1차에서 5점 

만점에 4.20점이었고, 하위영역별에서는 인식만족이 4.57점, 일반만

족이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관계만족은 3.77점, 교과만족은 

3.7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2차에서는 전공만족도가 4.25점이

었고, 하위영역별로는 인식만족이 4.60점, 일반만족이 4.3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교과만족은 3.81점, 관계만족은 3.80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1차와 2차의 변화 정도의 차이 검증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간호전문직관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와의 관계

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1차 조사에서 일반만족과 전공만족

도 간에는 r= .879 (p < .01)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매우 높은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과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 .259 (p < .01)에서 r = .423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의 독

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 .197 (p < .05)에서 r = .437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전문직 자

아개념과는 r= .174 (p < .05)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

과 간호전문직관 중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과는 r= .201 (p < .05)에서 r= .405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

식, 간호전문성, 간호계 역할, 간호전문직관 전체와는 r= .231 (p < .01)

에서 r= .600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반만족, 인식만족,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과는 r= -.165 (p < .05)

에서 r= -.285 (p < .0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2차 조사에서는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과는 r = .896 

(p < .01)의 정적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

감과 간호의 독자성과는 r= -.187 (p < .05)의 부적 상관관계를, 간호

의 독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 .292 (p < .01)에서 r = .453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간호의 독

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172 (p < .05)에서 r= .375 (p < .01)

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자기효능감과 간호계 역할과는 

r = .156 (p < .05)의 정적 상관관계를, 간호의 독자성과는 r = -.277 

(p < .01)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전체와 간호의 독

자성과는 r= -.235 (p < .01)의 부적 상관관계를, 사회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한 간호전문직관은 r = .230 (p < .01)에서 r = .320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전문성, 간호계 역할, 간호전문

직관은 r= .193 (p < .05)에서 r= .583 (p < .01)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고 일반만족,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중 간호의 독자성과는 

r= -.172 (p < .05)에서 r= -.198 (p < .05)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 전체에 미

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1차에서의 설명력은 

Table 2. Degree of change for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steem,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among nursing students  (N = 164)

  
Primary test Secondary test

t p
Mean SD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3.73 .431 3.93 .472 -4.018 < .001
   Self-concept of the profession 4.30 .523 4.47 .527 -2.787 .006
   Social awareness 3.43 .745 3.74 .750 -3.813 < .001
   Professionalism of nursing 4.15 .614 4.37 .645 -3.157 .002
   Roles of nursing service 4.27 .627 4.45 .634 -2.538 .012
   Originality of nursing 1.58 .804 1.60 .901 -0.291 .771
Self-esteem 3.05 .398 3.13 .424 -1.732 .084
Self-efficacy 3.23 .266 3.21 .304 0.411 .681
   General self-efficacy 3.49 .623 3.50 .646 -0.149 .882
   Social self-efficacy 3.11 .205 3.09 .223 0.982 .327
Major satisfaction 4.20 .507 4.25 .513 -0.824 .411
   General satisfaction 4.28 .663 4.35 .631 -0.853 .394
   Recognition satisfaction 4.57 .496 4.60 .508 -0.550 .583
   Course satisfaction 3.74 .775 3.81 .788 -0.778 .437
   Relation satisfaction 3.77 .752 3.80 .829 -0.326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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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로 자아존중감(β = .194, p < .05), 교과만족(β = .349, p < .001)이 정

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의 설명력은 

40.3%로 일반만족(β = .303, p < .01), 교과만족(β = .291, p < .01)이 정적

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2학기 처

음으로 전공과목 중 기본간호학 이론을 이수하기 전과 한 학기 강

의를 마친 후 간호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73점, 2차 

조사에서는 3.93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기존 연구들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Ko와 Kim (2011)에서 3.67점, Ham, Kim, Choe, Lim (2011)의 연구에

서는 3.43점이었고, 3년제 1학년에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과 Yeun (2007)은 평균 3.60점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 중 전문직 자아개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전문성, 사회

적 인식, 간호의 독자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의 독자성을 제외

한 나머지 변수에서 2차 조사 결과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Ko와 Kim (2011)의 연구와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

계의 역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

구의 대상자들은 아직 다양한 전공과목과 임상실습을 경험해보지 

않은 경우이므로 간호전문직관의 하위영역의 순위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05점이었고, 2차 조사

에서는 3.13점으로 점수의 변화는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Kwon과 Yeun (2007)의 연구결과 4점 만점에 

2.71점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Kim, Lee와 Yang (2004)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에게 해결중심 집단상담을 실

시하기 전과 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신입생 1학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선별하여 졸

업하기 전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개별 학생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기효능감은 1차 조사에서 5점 만점에 3.23점, 2차에서는 3.21점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점수가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는 4학

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Yoo, Son, Yoo와 Hong (2006)의 연구에서 3.21

점으로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였다. 반면에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한 

Ham 등(2011)의 연구에서는 3.60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Kim 

(2009)의 연구에서는 3.7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Yoo 등(2006)은 2학년과 4학년 학생의 자기효능감 비교에서 오히려 

낮아진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목에 대한 배움

이 더해질수록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은 갖게 되나 실제적인 임상상

황에서의 스트레스와 어려움 등을 간접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기효

능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학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1차 조사에서 4.20점, 2차 조사

에서 4.25점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

의 하위영역에서 인식만족이 4.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은 일반만족이 4.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학년을 대상으로 연

구한 Ham 등(2011)의 연구에서는 3.88점으로 나타났고, 인식만족이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N = 164) 

  B SE β t p

1st Self-esteem 0.211 0.082 .194 2.582 .011
  General self-efficacy 0.023 0.058 .033 0.393 .695
  Social self-efficacy -0.19 0.14 -.09 -1.35 .179
  General satisfaction 0.088 0.063 .135 1.392 .166
  Recognition satisfaction 0.077 0.068 .089 1.13 .26
  Course satisfaction 0.194 0.05 .349 3.89 < .001
  Relation satisfaction 0.026 0.047 .045 0.558 .578

R2 = .395 Adjusted R2 = .391 F = 14.29 p< .001
2nd Self-esteem 0.136 0.091 .123 1.502 .135
  General self-efficacy 0.052 0.063 .072 0.838 .404
  Social self-efficacy -0.263 0.15 -.124 -1.751 .082
  General satisfaction 0.226 0.075 .303 3.036 .003
  Recognition satisfaction 0.129 0.077 .139 1.68 .095
  Course satisfaction 0.175 0.06 .291 2.933 .004

Relation satisfaction -0.065 0.051 -.114 -1.266 .207
R2 = .407 Adjusted R2 = .403 F = 14.29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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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Jeong과 Shin (2006)의 연구에

서 인식만족이 가장 높게 나온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 1차 조사결과에서 간호전문직관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매우 높은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성이 가

장 높았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

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간호전문직관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간호전문직관도 높았다. 2차 조사에서도 

간호전문직관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에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와의 관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순으로 나타나 1차 조사결

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시점에서 조사한 Ham 등(2011)은 간호전문직관과 자기효능감 

및 전공만족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

사하였다. 또한 Kwon과 Yeun (2007)은 전공만족, 자아존중감이 높

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임상실습만족도, 간호사이미지, 사회

성 등의 변수들과의 관련성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아직 

임상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학년에 따른 관련 변수를 

더 조사하여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 전체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의 설명력은 39.1%로 자아

존중감과 교과만족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지고 교과

만족도가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 순위는 교과만족도,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났다. 

2차에서는 설명력은 40.3%로 일반만족과 교과만족이 정적인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가 

높아지면 간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으

며 그 순위는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Kwon과 

Yeun (2007)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큰 영

향요인이 봉사성으로 20.9%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은 교과만족, 인식만족, 리더십과 인기, 사교성을 유의한 변수로 포

함하여 간호전문직관을 37.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m 등 

(2011)의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종교, 임상실습만족도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

장 영향이 높은 변수는 간호사이미지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1학년 1학기에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학기에 

처음 간호학 전공필수과목을 듣게 되면서 간호학에 대한 전문직관

을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간호전문직관의 하부영역은 기본간호학 

이론만으로 형성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전공과목과 교과 외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전문직관이 형성되는 데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정립과 성

숙을 위해서 간호학에 대한 전공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

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간호학생 지도와 교육이 필요

하다. 또한 전공만족, 자아존중감 외에 봉사정신, 자기효능, 간호사 

이미지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도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간호교육을 통

해 형성된 간호전문직관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관련 요인으로 나타난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전공만족도를 중심

으로 학생들의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요인을 규명하

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간호학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자료수집 시기는 기본간호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과 한 학기를 

마친 시점에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간호전문직관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1학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교과만족도가 높으면 간호전문직관이 높

아질 것으로 예측하였고, 한 학기 전공과목 중 처음으로 기본간호

학 수업 후의 조사에서는 일반만족도, 교과만족도가 높아지면 간

호전문직관 전체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학

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외 프로그램 적용 등

은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상호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학제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4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간호전

문직관이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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